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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한국수의학 발달사”는 지난 한국의 수

의학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본지 지난 2000년 3월호(제36권 제3호)

부터 2002년 6월호(제38권 제6호)까지 총 12회의

원고가 게재된바 있으며, 2008년 10월호부터 이

어서 연재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가축위생상태의 무지

고려시대 수의(獸醫)라는 용어로 가축의 질병치

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등장한 이래 조선조에 들어

와서 마의(馬醫)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마

의가 되었던 수의가 되었던 가축의 질병치료의 기

능이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다. 단지 말을 국방용

으로 중요시하다 보니 그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조선조에서도 일반가축의 치료는 수의가 담당하였

다. 당시는 그런대로 수의의 양성체제가 있기도 하

였다.  말기에는 세습직(世襲職)으로 전환되면서

그의 교육제도가 허물어지기도 하였다. 그 결과 조

선조 후반기 혹은 대한제국시대의 수의는 그야말

로 유명무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

과각종가축질병의천국이되었다.

당시의 가축위생 상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정

부상태라 할 정도로 문란하였다. 체계나 제도도 없

었다. 과거의 마의 위주의 수의정책도 사라진지 오

래다. 수의사의양성제도라는 것이 있을 리 없었다.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는 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

대장간을 경영하는 자. 우마상인, 마방(말 여관)주

인, 주막 주인, 마부들이 부업으로 가축의 질병 치

료에 종사하였으며, 이들은 어떤 구체적인 수의교

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전이나 전설과 같은 방법

으로 전통의술을 배웠으며 수술이라고 해 봤자 겨

우 침을 놓아 피를 뽑는 사혈(瀉血) 정도와 소락(燒

烙) 정도였을것이다. 

어떤 경우는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것

이고 일부는 남용이나 오용했을 것이다. 또한 그들

이 사용하는 약품이라고는 한약재(韓藥材)가 전부

이었다. 이들을 소위 우의(牛醫)라 칭했는데 전국

에 걸쳐 약 2500여명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이었

기에 서양의 새로운 수의기술을 무장하고 이 땅에

들어 온 일본의 수의사들의 눈에는 한심스러웠을

것이다.

당시 전통수의사들이 치료하는 방법을“朝鮮の

農業發達史”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일본인들

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그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소 부풀린 것도 있을 것이며, 우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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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심을 송두리째 뭉개버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현대수의학적으로 비교해 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는 가축위생

에 관한 것 뿐 아니라 일반위생에 대해서도 당시의

민중의 지식은 실로 놀랄 정도로 저급의 수준이었

으며, 안전(安全)이라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이므로 당시의 우역

(牛疫)의 발생상황을 조사하여 보면 대개가 다음의

일곱 가지가 매개의 주요원인이 된다는 것을 일본

인 조사관(時重박사)들이 알았다. 1902년(명치35

년) 우역이 대유행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병든 소

의 도살해체였다는 지적하고 있다. 우역을 전파시

키는일곱가지원인을열거하면다음과같다.

1. 병우(病牛) 혹은감염우의도살해체할경우

2. 병우나 감염우 혹은 폐사우의 내장장기를 야

외에방치하는경우

3. 병우 및 감염우를 치료의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4. 병든소의고기를판매하는경우.

5. 병든소나감염우가자유로판매될수있다는것

6. 병우를산야에방치하는경우

7. 소독을행하지않는것

또한 병수(病獸)를 치료할 때는 현대 수의학으로

서는도저히설명할수없는거리가먼치료법을사

용하고있었다는것이다. 한예를들어서우역이발

생했을때다음과같은치료법을사용하고있었다. 

병우에 대해서 죽(粥)이나 배(�)를 갈아서 먹이

든가 약으로서는 마늘(蒜;산) 초(酢) 기름(油)을 섞

은 것을 다려서 먹이든가 계란을 먹이기도 한다.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산야에 버려두고 죽

게 되면 가죽을 베끼고 고기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그 후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병을 일으키기도 한

다.    

당시의 수의사는 우역에 걸린 소에게 네다리와

꼬리에 침을 찔러서 피를 뽑고 다음의 의약품을 사

용한다. 竹葉 瓢裡 鼠目 太太甲 靑長米 人冬木 春

麥의 7가지를 큰 솥에 넣고 물 2말을 부어서 끓여

서1말이될때에이를병우의입으로부어넣는다.

이들 7종의 합제는 우역을 사람의 열병(熱病)과 동

일시해서해열의목적으로사용하는것이다. 

복부가 팽창한 소가 있으면 우의(牛醫)는 입안과

꼬리에 침을 놓고 혀에 식염을 도말하며 참기름 4

홉을 마시게 하고 야간에 다시 동량의 참기름을 더

마시게 하며 피마자유를 주기도 한다. 이러면 다음

날 점차 회복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우역이 아니

고고창증과같은증세일것이다. 

국가에서 수의제도가 없기에 우의가 없는 곳에

서 소가 병이 나면 주민 중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옛날 노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

이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그들은 대개 3-4본의

철침(鐵針)이나 소도(小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병이 든 소를 보면 먼저 꼬리

를 위로 들어 올려 꼬리 밑의 피부의 상태를 보아

서 발열의 상태를 알고 눈과 코에 이르기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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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진찰하여 내부의 병이라고 인정되면 소주나

참기름을 주고 외부적이라면 절개하거나 혹은 침

을 찔러서 피를 뽑거나 고름을 뽑아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 부위에 식염이나 된장 혹은 간장을 발라

둔다 이는 당시 우의 또는 수의사의 진료의 방법을

기록한내용들이다.

중국과 인근지역인 두만강과 압록강의 연안에

서는 매년 우역으로 인한 피해가 큼으로 이의 대책

으로수의사를지방에파견한다. 1908년(융희2년:

명치 41년) 대한제국 정부는 수역이 발생 시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함경북도에 현대 수

의학을 공부한 수의 1명(原島 수의사)을 배치하였

는데 이것이 지방에 수의사를 배치한 최초의 기록

이기도 하다. 이 수의사는 경찰관과 협조하여 우역

의 예방업무에 종사하였다. 그 후 각지에 수의사를

증가배치하여 가축의 건강진단, 병성감정, 병우의

박살, 격리, 교통차단, 치료, 각종 주사 등을 실시

하였으며, 한국의 가축전염병의 방역의 기틀을 마

련하게된다.

2. 현대 수의기술 보급 강습

1) 수의강습회

조선총독부는 1915년(대정 4년 4월)에 제령 제1

호로서 수역예방령(獸疫豫防令)을 공포하였으며 7

월에는 수역예방령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8월에는

수역예방심득을 고시하여 병수의 조기 발견, 병독

전파의 방지, 예방액 또는 면역혈청의 주사 등 법

령의 준거하여 방역의 철저를 도모하기에 이르렀

다. 

다음해인1916년부터전국적으로약2,500여명

에 달하는 소위 전통 우의라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에게 현대 수의학적 지

식을보급하여가축의방역업무에일부나마도움이

될수있게한것이다. 그중하나가수의강습회라는

이름으로현대수의학을보급하는계획이다. 

수의강습회는 당시 행정기구상 수의를 총괄하는

경무총감부 위생과에서 실시한다. 기록에 의하면

1917년 11월 5일에서부터 8일간 각도 경무부 헌병

대 소속 수의의 강습회를 총감부에서 직접 개최하

였다. 

과목은 도수(屠獸) 검사법, 세균검사방법, 우유

검사법의 3개항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강의를 하였다. 이는 당시 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강습회는 이후

총독부에서 자주 실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

주둔군사령부나 19사단 혹은 20사단에서는 매월

수의단의 연구회를 개최하여 말에 관한 것 이외에

도 수육검사방법과 같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토

의하는과정이있었다.

2) 우의강습회

당시 일본의 서구수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의 가축위생상황은 그야말로 가축전염병 천국이었

다. 그뿐 아니라 수의기술도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죽어가기에 총독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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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장관에게 공문을 내어서 각 도의 축산조합의

수의로 하여금 순회 진료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즉

1915년(대정 4년)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장관 명의

로 각도장관에게 축산조합의 수의사들에게 지방에

순회진료를하라고명하고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당장 서구 수의사들을 양성

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기에 이들

전통 우의들을 강습회를 통해서 그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름 하여 우의(牛醫)강습회 혹은

축산 강습회 등으로서 정식 수의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품질의 가축을

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전통우의를활용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대략 약 2500여명의 전통우

의들이 있었으나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품성

이나 기술 등을 고려해 엄선하여 대략 1주일정도

집체교육을 시켜 배출시키기도 하였다.  초기 때의

일이기도 하다. 이들은 약 2년간 이러한 사업을 수

행하다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게 일단 중도에서 더

이상이러한교육을시키지않았다.

초기에는 농사 강습회라는 이름으로 축산을 가

리키기도 하였다. 한 예를 들면 경상북도농사강습

회 상황이라는 것이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리고 있

다.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11일간에 걸쳐 농

사강습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이다. 주요과목으로

서는 작물 비료 축산 양잠 등인데 강사로서는 농사

순회교사 등과 축산조합의 수의 瀕川?兵衛라는 이

름이 있다. 분명히 그는 축산학 강의를 하면서 세

부적으로는가축위생분야를강의하였을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농사강습회는 아주 자주 등장

하는데 조선총독부 관보의 한 면을 장식하기도 하

였으며, 조선농회보의 잡보(雜報)의 기사거리가 되

기도 하였다. 다른 이름으로는 축산강습회 또는 농

사강습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의강습회와는

달리 축산이나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 수의학대의

(獸醫學大意: 수의학개요) 정도를가르쳤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축우의 개량증식을 하여야만

일본인들에게 맛있는 소고기를 공급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중 하나가

소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대책이었다. 그들이 한반

도를 식민지화 한 후에 그들의 착취의 결과로 한반

도에는 엄청나게 축산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한우

만 하더라도 1911년도에 90만두를 헤아리던 것이

불과5년만인1916년도에는135만두로늘어났다. 

매년 중국으로부터 우역이나 다른 전염병의 침

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방역당국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는 그러한 것은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자 소의 개체질병을 다루어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소에 대하여 치료를 전담할 수의사

는 별로 없었다. 당시 일본인 수의사가 한반도에

들어 온 숫자는 아직도 미미하기에 기존의 전통수

의사를 활용해야만 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는 농업기술관 회의에서 정식으로 우의의 양성을

할 것을 주문한다. 이 회의는 1915년 11월 29일부

터12월5일까지개최되었다. 

이미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상황인데 다

른 도에서도 확대하라는 취지로 각도 장관에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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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강습회 명 시 기 교과 과목 강 사 참석자 출 처

상주군 우의강습회 15. 7. 23~7. 29 병우간이치료법, 수역취급법 �川 兵衛 15명 관보 913호

김천군 우의강습회 15. 7. 25~7. 29 병축간이치료법, 수역취급법 添田岩衛門 26명 관보 918호

경산군 우의강습회 15. 8. 12~8. 16
진단의 요지, 간이치료법, 
수역예방법

馬庭時秀 17명 관보 929호

달성군 우의강습회 15. 9. 27~10. 2 간이료법, 수역예방법 松原選太 15명 관보 964호

안동군 선인 우의강습회 15. 10. 4~10. 9
간이치료법, 수역예방법, 
축산학대의

市岡點一郞 11명 관보 1007호

청도군화양면 선인 우의강습회 15. 11. 22~11. 27 축산학일반, 수의학일반 小橋好一 10명 관보 1014호

평양 가축 의술강습회 15.12. 15~12. 22
치료실습, 해부, 생리, 위생, 
축산대의 수의예방

小南澤之助
根本�廠

14명 관보 1067호

중화군
중화면

가축 의술강습회 16. 1. 24~ 1. 31 상 동 상 동 13명 관보 1067호

경주군 축산강습회 16. 2. 26~3. 2
축산대의, 수역예방법, 
가축위생

山本源一 29명 관보 1102호

용인군 선인 우의강습회 16. 2. 28~3. 3
간이치료법, 수역예방소독법, 
축산학대의

加藤榮作 19명 관보 1091호

청도군 선인 우의강습회 16. 3. 1~3. 5
병축치료법, 수역예방법, 
축산일반

小橋好一 14명 관보 1091호

영일군
포항면

우의강습회 16. 3. 7~3. 13
병축치료법, 조제법, 
수역예방법, 가축위생, 
수의학대의, 축산학대의

松田 貞
木島千次郞

15명 관보 1109호

청주군 선인 수의강습회 16. 3. 25~3. 31
가축치료법, 해부 생리
위생 축산대의 수역예방법

渡邊 一 7명 관보 1130호

영덕군 우의강습회 16. 4. 16~4. 20
병축치료법, 수역예방법, 
소독법, 축산대의

富田國松 6명 관보 1152호

경주군 우의강습회 16. 5. 13~5. 20
병축치료법, 수역예방법, 
소독법, 축산대의

山本源一 12명 관보 1154호

선천군
도우박피법
강습회

16. 6. 8
도축장위생, 도우박피법, 
축우생리대요

岡田鶴朗 11명 관보 1169호

김천군 우의강습회 16. 8. 14~8. 18
진단치료법, 약품사용법, 
수역예방법, 축산일반

添田岩右衛門 35명 관보 1239호

북청군 우의강습회
16. 10. 20~10.
26

해부학대의, 생리학대의, 
치병대의, 방역대의

保田 實
張翼聲(수의속성

과출산)
15명 관보 1292호

축산 및 우의강습회 개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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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거론한 것이다. 총 14건의

총독부 본부에서 제안한 것 중 11번째 선인 수의강

습회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다. 이 이후에 다른 도

에서도 우의강습회라는 이름으로 수의학을 가르치

고있다.

우의강습회의 최초의 기록은 1915년(대정 4년 8

월 18일자)의 조선총독부관보이다. 축산조합 우의

강습회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경상북도 상주의 양

잠(養蠶)전습소에서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7

일간 병우간이치료법, 수역에 관한 취급법을 상주

군 축산조합기수 瀨川 兵衛(농사강습회 때는 축

산조합의 수의로 기재되었다)가 실시하였다는 내

용이다. 강습생은 1개 면당 1명을 선발하였는데 종

전의 조선 전통 우의라 칭하는 자 중에서 엄선하였

다 한다. 강습생에 대해서는 강습장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강습을 받았는데 경비는 군 축산조합에서

부담하였다.

동년 8월 24일의 관보에는 경상북도 김천군에서

우의강습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상

자는 종전의 우의를 대상으로 해서 1개면 당 1명을

엄선하였으며, 경비는 축산조합에서 부담하였다.

이 강습회는 경상북도가 가장 활발하게 개최하였

으며 평안북도에서는 우의라는 용어대신 가축의술

강습회 개최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 외 충청북

도 경상남도 등에서 한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

러한 우의강습회는 1917년(대정 6년)에 들어서 아

무런 보고도 없었다. 이는 각도에서 실시하고도 보

고하지 않았는지 혹은 별로 효과가 없어서 중단하

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때 우리나라에서 현대수

의학으로우의를양성한제도이기도하다.

이렇게 양성한 우의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

을 했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실제 표에서 보는 이

외에도 각 지방에서 우의를 양성한 듯하다. 1922

년은 우의를 양성하던 1916년으로부터 6년의 세월

이 흐른 후인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하는 조선이

라는 월간지의 지방시설 개황의 강원도 편에서 우

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있다. 축우의 위생은 축

산동업조합 설치이후 일본으로부터 온 수의사들이

각 군에 배치되어 소의 질병치료를 담당하고 있으

나숫자의부족으로어려움이있다고하면서1개면

당 우의 한명씩을 배치해서 간단한 소의 질병의 진

료를 담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다. 이를 볼 때

지방 자체적으로 우의를 양성하였으며, 이들을 인

정하고활용했다는내용이다.

또 다른 예로서는 1921년에 각도 축산기술관과

수의무촉탁주임회(獸醫務囑託主任會)라는 모임이

있엇다. 전국적으로 수의에 종사하는 인사들이 모

여서 사무적인 협의를 하는 회의체인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인사는 조선총독부 식산국장과 수역혈청제

조소의 기사, 권업모범장의 기사, 이출우(移出牛:

輸出牛)검역소의 기사와 수의관, 육군의 수의부장

등이 참석하는데 이들이 토의한 내용 중에 우의에

관한 항목들이 있다. 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항목

에서 앞으로 우의취체규정(牛醫取締規程)을 제정

해야 하는데 현재 연구 중이라 했으며, 가축전염병

이 발생했을 때 그 확산에는 가축시장이나 가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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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의들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

에게 수역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독려해야

한다는내용들이다. 

또한 한반도는 가축전염병의 천국이라 할 정도

로 수많은 전염병이 가축들을 휩쓸고 있었다. 그러

기에 그들이 두려워 한 것은 한반도의 가축전염병

이 일본으로 전파될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

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경찰의 힘으로 가

축전염병을 방역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수

의결찰(獸醫警察)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수

의사법이나 혹은 장제사법도 모두가 경찰법의 범

주에속하게되었다. 

�농사강습회

우의강습회가 끝날 무렵인 1915년 전후로 해서

각도에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농사강습회를 개최한

다. 이름은 단순히 농사강습회 혹은 농림강습회인

데 각도에서 주최하여 군을 순회하면서 실시했다.

강습회의 과목은 보통농사, 축산, 잠업, 임업 등이

며 1개 군 당 5일간 강습을 실시했다. 강습생은 각

군에서 선발했으며, 강사는 도청에서 선정하여 파

견했는데 도청소속의 농업기사와 축산기사들을 이

용했다. 

한예로1915년의경기도의강습상황을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고양군 신도

읍에서 강습생 59명을 대상으로 강습을 하고 다음

에는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부천군 오정면에

서 24명을 대상으로 강습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총 20개소에서 강습을 했는데 이들이 축산학을 공

부했다는 것은 수의학의 일부를 공부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강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수의

사가많이있으며일부는도축검사원출신도있다. 

1916년도에는 아주 많은 농사강습회가 전국적으

로 개최되었는데 축산강습회는 전국적으로 199개

소에서 남자가 9,342명이 20일이상의 교육을 받

았으며, 20일 이하의 단기교육은 전국적으로 1,711

개소에서 남자가 48,953명이며 여자는 1,925명이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이 배운 과목은 축산일

반, 우의, 우피개량, 도부, 안장공, 양봉과 같은 기

술들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현대수의학을 직간접적으로 알았다

고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 농사강습회는 1918년경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즉 이후에는 어디에

도 찾아 볼 수 없다. 일본이 바라는 대로 별로 효과

를 기대할 수 없었든지 혹은 더 이상 강습을 하지

않아도될것으로판단했는지알수없는상황이다.

�충청남도축산강습소

이러한가운데1924년도에축산강습소라는것이

등장한다. ‘충청남도 축산강습소 규정’이라는 것

이 충청남도 고시 제22호로서 1924년 3월 11일에

발표된다. 총13개조로구성되어있는데제1조에서

는‘축산에관한필요한지식기능을교수함을목적

으로 한다’라고 했으며, 수업연한은 1개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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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제5조의 강습과

목이다. 일반적으로 축산이라고 하면 축산학이나

가축사양학과 축산제조학 등을 연상하게 되나 이

강습소에서의교과과목은바로수의학과의것이다. 

가축생리, 해부조직, 병리, 약물, 내과, 외과(안

과와 제병 포함), 산과, 세균, 수의경찰 및 축산법

규, 축산, 가축사양, 축산제조, 목초, 실험과 실습

으로 구성되어 있다. 겉으로는 축산학이라고 하면

서 내용적으로는 수의학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습생의 자격도 3년의 공립농업학교의 졸

업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하

여야 한다. 이는 1908년 수원농림학교의 수의속성

과의학생선발자격과비슷한것이며. 수업연한도1

개년으로다른강습회와는완전히다른것이었다.

축산강습소는 단순히 규정의 공포로서 끝난 것

이 아니고 실제로 강습이 이루어졌다. 1924년 조

선농회보 제8호에는 충청남도‘근농 데이’라는 기

사가 있는데 그중에 공주의 관민 30여명이 축산강

습소를 방문하여 개소식에 참가하고 해부실험실에

들려 소의 해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실습장에서

사육중인 소를 살펴보았다고 했다. 이 강습소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조선농회

축산수련소에편입되었을가능성이가장크다. 

�조선축산협회의강습회

식민지 조선에 조선축산협회라는 조직이 있었

다. 이 조직은 1915년에 조선수의학회라는 이름으

로 창설되어 1919년 12월에 대구에서 제1회 조선

수의학회(朝鮮獸醫學會)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대구에는 제2회 경상북도 물산공진회가 개최

중에 있었는데 이곳에 참가한 수의축산인들이 학

회를 개최하고 당일과 익일에 물산공진회에 참가

한 인사들에게 수의축산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그 후 80여명의 회원들이 모

여 조선의 축산발전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사업

을수행하였다. 

이들의 주요사업으로서는 1921년에 조선수의학

회휘보(朝鮮獸醫學會彙報)를 발행하였으며, 1921

년에 조선축산협회로 개칭하여 그 이후에는‘조선

의 축산(朝鮮の 畜産)’이라는 제호로 매년 발행하

였다. 또한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 수의축산에 관한

순회강연 혹은 강습을 실시했는데 1921년부터 30

년까지 12회에 걸쳐 강습회를 개최하였으며, 강연

회는11회에걸쳐실시했다는보고가있다. 

강습 혹은 강연의 장소는 경기도청, 부산수역혈

청제조소, 부산시청, 경상북도도청, 이리농업학교,

조치원보통학교, 광주금융조합연합회, 수원보통학

교, 사리원농업학교,  정주종묘장, 대전금융조합,

경성공회당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개최하였으며

대상은축산에관심있는인사들이었다. 

또한 축산에 관한 각종 영화를 비치하여 각도에

서 개최하는 축산품평회나 공진회(共進會)에 무상

으로 제공하여 축산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 외 조

선인의 축산에 관한 사상을 계몽하기 위하여 매년

1~2회‘조선의 축산’이라는 잡지를 한글로 만들어

각 면 사무소나 보통학교에 무료로 배포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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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하였다. 

각종 품평회나 공진회 개최를 통해서 축산발전

에 조력했는데, 1920년 4월에는 조선가금공진회

(朝鮮家禽共進會)를, 1927년에는 전국축산대회를

개최하여 일본에서 온 수의축산계 인사들에게 한

국의 실정을 소상히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1929년도에는 박람회장에 축산 특설관을 개설하

여축산을널리알리는데큰역할을수행하였다.

한 예로 조선가금공진회는 상당히 인기 있는 행

사였던 것 같다. 경복궁에서 실시했는데 전국의 축

산조합들이 참여했으며, 각종의 포스터를 제작하

여 아동들이나 일반국민들이 닭의 사양관리에 신

경을 쓰도록 했으며 특히 일반 농민들이 부업으로

닭을 기르게 하였기에 당시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총독부에서도큰관심을가졌다.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던 많은 단체들이 조선농

회령(1926년1월)이공포되고난후1932년말경조

선총독부에서는 각도 축산주임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도의 축산조합의 업무를 조선농회에 이관할 것

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다른 조직들도 합병을 하

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므로 관련 단체들이 일시적

으로 반발하였으나 산업단체의 통일화를 기한다는

취지에서 조선축산협회도 그 업무를 조선농회에

이관하면서해체하게되었다. 

그러나 수의축산학의 학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조선농회에서 해야 할 일과 구분되는 일이 있음으

로 수의사들이 모여 조선수의축산학회(朝鮮獸醫畜

産學會)라는조직을1933년에다시창설하게된다.

설립목적은 수의축산에 관한 연구조사와 아울러

조선에 나와 있는 수의사들의 상호친목도모에 두

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의축산에

관한 연구조사와 회보 및 도서의 발행, 자체적인

강습회 및 강연회의 개최, 축산발전에 관한 질의응

답등의사업을수행하였다.  이회에서는매월1회

정도로 학술잡지를 발행했는데 조선수의축산학회

보이다. 이의 주된 내용은 조선반도가 당면한 수의

학과 축산학의 현 상황을 그대로 분석하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

우기도 해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현존하

는 조선수의축산학회보는 1930년대의 조선의 수

의축산계의 현황을 가장 소상히 밝혀 둔 자료라고

할수있다. 

조선수의축산학회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

기보다는 수의축산계의 기존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새로운수의지식을보급하는역할을수행했다고할

수 있다. 그들이 발행한 회보에는 학술적인 자료에

서부터 총독부의 시정(施政)자료까지 다양한 형태

의 것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변단체로서

의역할을충실히수행했다는것을읽을수있다.  

3) 조선농회의역할

일본식민지시대에 우리 농업과 농촌에 관한 대

표적인 기관으로서 조선농회라는 것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발간되는 잡지가 조선농회보(朝鮮農會

報)이다. 이 농회의 초기발족은 한국농회(韓國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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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라는 이름으로 대한제국시대에 통감부에 의해

서 만들어진 관제 농민조직으로서 합방이후에 조

선농회로 바뀌어 진 것이다. 그리고 회장에는 한일

합방의 공신 이완용(�完用)이 취임하였기에 상당

히 힘이 있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완용도 1926

년 조선농회령이 공포되면서 자리를 떠나야 했으

며 일본인이 회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부회장에 박

영효가취임하였다.

이곳에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선일체(內鮮一體)와 대륙병참기지(大陸兵

站基地)로서의 한반도를 이용하고자 설립한 것이

다. 그러므로 당시의 한국농촌의 실정을 아주 상세

히 파헤쳐 일본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기에 한반

도의 각종 정책은 이들 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지

고 있었다. 조선농회령이 공포되고 난 이후 초기에

는 농회 자체가 농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

였으나 1933년에 들어서 한반도의 모든 농업과 관

련되는 조직을 흡수 통합하게 된다. 그래서 종전의

축산조합이라는 것도 또한 조선축산협회라는 조직

도조선농회에흡수된다. 

조선농회보(朝鮮農會報)로 알려진 것은 당초

1906년에 창간되어 매월 한국농회보(韓國農會報)

라는 잡지로 발간되었는데 초기에는 많은 지면에

수역에 관한 사항이 게재되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농상공부의 축산과장이었던 하라시마(原島善之助)

수의사가 한반도의 수역예방을 위하여 제언한 많

은 분량의‘韓國の 畜産と 獸疫’에서 한반도의 축

산을 발전시키고 수역을 예방하기 위한 12가지의

제안을 내 놓았는데 모두가 일본정부에 의해 채택

되어 한반도의 수의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상세한

내용은다음호에한반도의방역에서소개하겠다.

조선농회가 한반도에서 조선축산조합 등 축산관

계단체의 업무를 인수 후 최초의 강습회를 개최하

였다. 이는 축산과 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직 관

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1933년 10월 18일

부터 5일간 강원도 회양군 장양면 장안사 공회당

강연자 소 속 제 목

葛西 勝彌

大澤 竹次郞

佐佐木 淸綱

中村 治

昆野 恒太郞

內田 幸夫

伊佐山伊三郞

油井 岱治

북해도제국대학 교수

동경제국대학 농학부

구주제국대학

수역혈청제조소 기사

수역혈청제조소 소장

수원농사시험장 기사

조선총독부 기사

조선총독부 기사

방역의 국제화 소연방의 수의축산계

가축의 각 장기의 사명과 그의 가치

疫牛의 체형에 관한 생물측정학적 고찰

우역 및 조선신계역에 관하여

기종저, 豚痘樣疾患, 추백리 보균계에 대하여

야초의 조제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이출우검역에 관하여

조선 축산의 장래

제1회 수의축산강습회 강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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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개최되었다. 이른바조선농회제1회수의축산

강습회인데 강사는 당시 사계의 권위자를 모셨으

며, 수강생은 전국에서 축산의 제일선에서 활동하

는 산업기수, 경찰위생기수, 농회기수 등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강연의 주요제목과 강사의

면면은 표와 같다. 이와 같은 전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의축산강습회는 그 후 계속하여 부정기

적으로실시되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획책할 무렵에는 한반도

에서 각종 산업을 육성해야 함은 물론 축산업도 육

성 발전시켜야 하겠기에 조선농회에 축산기술원

(畜産技術院)을 설치하고 내부기관으로 축산수련

소(畜産修鍊所)라는 기관을 창설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후된 수의축산관련기술을 전수하게 되

는데 정규적인 수의학과에서 수업한 사람들도 이

곳에서연수를받기도한다. 

축산기술원을 설치한 목적은‘축산제반의 지도

장려와 수이출우(輸移出牛)의 검수 및 축산물의 매

매알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사 1명 기수 5명 고원

1명으로 설치한다’라고 했다. 하부 기관인 축산수

련소에는 전임강사로서 기사 1명과 기수 1명이 항

시수련생을지도감독하기로했다. 

�축산수련소의축산강습회

축산수련소에서는 단기와 장기 축산강습회를 실

시했는데 단기는 대개 5일정도이며, 장소는 경성

공립농업학교에서 실시하였다. 1941년도 단기 축

산강습회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이때는 당시 전쟁용 군수물자의 하

나로 토끼 가죽과 토끼털을 보급하기 위하여 양토

(사업을 크게 벌였기에 이에 발맞추어 양토강습회

를 개최하였다. 

수강자는 조선농회 소속 축산기술원 약 60명이

었는데 과목과 강사는 표와 같으며, 과외 강연으로

서는 조선총독부 축산과의 井上기수가“조선에서

의양토의중요성및토끼증식계획에대하여”라는

제목으로강연하였다. 

가축전염병을 담당한 越智기사는 해방직전인

1945년 5월부터 8월까지 가축위생연구소 소장을

지내신越智勇一씨이다.

조선농회 축산수련소는 설립이후 계속하여 간혈

적으로 축산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본격적인 장기

강습은 1940년(소화 15년)에 시작되었다. 이 해에

기숙사와 취사장 각 1동을 건설하고 제1회의 장기

강습을 실시하였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당시

로서는 전쟁 중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축산장려와 증산확충에 온 힘을 기울여

야 했기에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

였다.

수련생의 선발은 각 군 농회의 축산기술원으로

단기 축산강습회의 과목과 강사

과 목 소 속 강사명

양토

모피

사료

가축전염병

양토회

용산육군창고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수역혈청제조소

小寺芳雄

堀 소위

內田기사

越智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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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에 도농회장의 추천으로 선

발하며, 수련기간은 3개월로 년 3회 개강하고 매

20명을 한도로 전원 기숙사에 수용하여 농촌에서

의 유축농업 및 수의축산에 관한 지식과 아울러 정

신적훈련을받는데그목적을두었다.

직원으로서는겸무소장이외기사1명과기수1명

을 배치하고 수원고등농림학교 및 농사시험장의

직원 8명을 촉탁강사로 하여 학과 및 실습을 지도

하고, 수원농림고등학교장 이외 조선총독부 관계

직원 약 15명에게 의뢰하여 과외 강의를 청강토록

축산수련소의 강습학과 및 실습

강사 명 시간 수 과 정 실 습

八田 소장(농회이사)

大久保 강사(고농교수)

中根(고농 조교수)

小山(고농 조교수)

吉森(고농 조교수)

內田(농시 기사)

瀕島(농시 기사)

向坂(농시 기수)

계

5시간

13

30

37

33

10

36

7

186

수신

가축생리

임상수의학

세균 및 전염병

축산 및 축산가공

축산(소와 돼지)

축산(닭)

축산

-

-

-

-

84회

38회

78

-

210

초빙교수

湯川 장장

植木 교수

木村 교수

一色 교수

西田 교수

東 교수

池田 조교수

和田 기사

三須 기사

今林 촉탁

油井 축산과장

坂卷 기사

遊佐 기사

近藤 시학관

梅津 축산과장

3

3

3

3

3

3

4

3

5

3

3

3

3

3 

3

조선의 농업과 축산

임업과 축산

사료작물

가축기생충

해부학

기술자의 지도법

감자와 사료작물과의 관계

조선의 농업

자급사료

축력 이용

축산행정

축산 증산 계획

조선 산마

기술자의 마음가짐

조선 축산행정

15명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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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과와 실습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

과 200시간 실습회수 약 150회를 실시하도록 계획

을수립하였다.

제1회 강습생은 8월 26일 20명(일본인 1명 조선

인 19명)이 입소하였는데 그 출신학교별로 보면 수

의축산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4명, 농업학교 출신

자가 5명, 기타 11명은 고등보통학교 또는 보습학

교나보통학교출신자들이었다.

휴일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기

관을 견학하는 코스이다. 즉 직접간접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관들인데 조선총독부 세균검사소, 인

천 이출우검역소, 원피회사, 경성공립농업학교, 경

성경마장, 경성도살장과 가축시장, 수원도살장과

가축시장, 감자재배모범부락등이었다.

학과목 이외 아침저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

았는데 모두가 그들이 바라는 충성스런 황국신민

(皇國臣民)을만들기위한것이었다.

4) 사설농업및수의학원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모두가 조선총독부나 혹

은 지방정부 그렇지 않으면 총독부의 산하기관들

이 수행한 업무들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말기에

들어와서 일본의 신식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향학

열이 대단하였기에 새로운 과목들을 가지고 사설

학원들이 범람하고 있었다. 즉 고전의 수의학보다

는 새로운 일본의 수의학을 배우면 돈벌이에 도움

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 결과 일

본에서 교육을 받은 수의사들이나 농과계통의 학

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사설학원을 개설하여 수의

학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당시의 한반도는 조선수

의사규칙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까지는 수의사면허

증과는 무관하게 가축의 진료를 할 수 있었기에 돈

벌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설학원을 수료

하는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신문에 사설학원의 모집

광고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909년 8월 27일자 황성신문의 광고문 하나를

소개하면다음과같다. 

학원모집광고

본소에서는 농업을 장려키 위하여 잠업강습소

를 농업강습소로 개칭하여 야학원을 모집하오

니 지원인은 오시기 바랍니다. 교과과목으로

서는 農學大義, 蠶, 家畜學, 獸醫學, 果樹栽

培論, 森林學, 土壤學, 肥料學, 簿記, 商業會

社, 日語등을가르치는학원입니다. 

이러한 학원은 어느 특정한 학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종합학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당시 신문지상을 상당히 많이 메우고 있다.

학원이름들도 특이하다. 신흥농업강습소, 중부전

동흥사단내 융흥농림강습소, 경성교동 협성학교

내 농림강습소, 사립 장훈학교등 다양한 이름들이

1910년 전후를 해서 학생들 모집광고를 내기도 하

였다. 또한 강의과목에도 수의학이나 축산학에서

부터 목우 목양 양돈 양계 등 다양하다.(1909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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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7일 황성신문, 1909년 10월 12일 황성신문,

1910년 9월 13일 한상신문, 1909년 11월 11일 황성

신문, 1910년 4월 24일 황성신문, 1910년 5월 30

일황성신문, 1909년8월20일황성신문)

이들 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수의학에 얼마나

이바지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 그

러나 적어도 이들은 일본에서 새로 도입한 서양수

의학을 배웠음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한

반도에서 수의사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의학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수의

업무에 종사했을 것이다. 그래서 조선수의사규칙

제정과 함께 가축의생규칙이라는 것도 이들 때문

에만들어졌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을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수의학의 도입과정중 하나

의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강사 중에는 일본에서 어깨 너머로 수의학을 배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신생 한국에서

는 각종부작용을 낳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므로 한

일합병이후에는 이러한 학원을 금지하였기에 신문

지상에서 광고를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서양수의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

이어려운부분들이산적해있었다.

3. 정식 수의학 교육의 실시

1) 수원농림전문학교의변천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수원농

림학교(水原農林學校)의 개교는 대한제국 시로 소

급해서 올라간다. 물론 당시의 정세는 일본의 영향

하에 있었기에 일본의 사주나 권유에 의했을 것이

다.

대한 제국의 초기 의정부의 각부에 농상공부(農

년 도 학 교 명 설 치 학 과

1904년 6월

1906년 8월

1908년 3월

1910년 12월

1917년 3월

1918년 4월

1922년 4월

1937년 4월

1943년 4월

1944년 4월

농상공학교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조선총독부 농림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고등농림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농업과, 상업과, 공업과

본과, 연구과(농학 임학), 속성과(농학 임학)

본과와 연구과, 속성과(농업 임업 수의)

본과, 속성과(필요에 따라 임시로 설치)

본과와 속성과 외 전문과정

전문과정

농학과 임학과

농학과 임학과 수의축산학과

농학과 임학과 수의축산학과 농업토목학과

농학과 임학과 수의축산학과 농업토목학과

수원농림전문학교의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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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工部)라는 것이 있었다. 오늘 날 상공부와 농림

부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1899년(광무 3년) 6월

24일 칙령 제28호로 농상공부 소관 상공학교관제

가 공포된다. 이 학교에서는 상업과 공업을 위한

학문을 수업하는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그 후 1904년(광무 8년) 6월 8일에 칙령 제16호

로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 관제가 공포되었는데

제 1조의 목적에는 농업과 상업 및 공업에 필요한

실학을 교육하는 장소라고 하였으며, 이 학교에는

농업과와 상업과 공업과를 둔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무3년 칙령 28호로 공포된 농상공학교 관제는

폐지한다고했다. 

2) 농림학교에수의속성과가탄생

2년 후인 1906년(광무 10년) 8월 27일 칙령 39

호로서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관제라는 것이 공

포된다. 비로소 농업학교로서의 최초의 학교이다.

제1조 목적에 농림학교는 농상공부 대신의 소속하

에 농림업에 관한 교육기관이라 했으며 교장은 농

무국장이 겸임한다고 했으며(그 후 勸業模範場 장

장이 겸무로 변경), 시행 시기는 9월 1일부터라고

했다. 이어 9월 12일에는 농상공부령 제 48호로서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규칙이라는 것이 제정 공

포되어시행시기는9월15일부터라고했다. 

또한 농림학교에는 부설 농사시험장이 설치되었

는데 이 농사시험장은 일본식민지 시절에 권업모

범장으로 변신하면서 권업모범장장이 농림학교장

으로 겸직하게 되었으며 해방이 되기 전까지 농림

학교에는독자적인학교장이없었다.

제2조에는 학과목을 두었는데 본과와 연구과를

두며 본과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연구과는

본과를졸업한학생들을대상으로농업과임업을1

년간더수학할수있는제도였다.

제5조에는속성과(速成科)를두는데이는농업과

임업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1년간의

수학을 받는다. 또한 20조에서는 본과와 연구과

학생들에게는 월 5원의 수업료를 보조한다고 했는

데 이는 이 학교를 수원으로 이전 후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학교는 완전히 국비로 학생들을

교육하는기관으로설립되었다.

총 조문은 30조이며, 이 규칙에 근거해서 1908

년에 수의속성과(獸醫速成科)가 설치된다. 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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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희 2년) 3월 4일 농상공부령 62호로 농림학교

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즉 제5조의 속성과 조항에

“농업 및 임업“을 개정하여“농업 임업 및 수의”를

둔다 라고 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

관에수의과라는학과가정식으로개설된것이다.

이로서 1908년 3월 2일자로 농상공부 명의로 수

원농림학교에 본과와 수의속성과가 설치되었기에

학생을모집한다는광고가3차례나실린다.

4월 1일과 2일 이틀간에 서울의 외국인학교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했는데 총 응시자 49명중 20명이

합격하였다. 당시의 도별 응시자수와 합격자 수는

다음표와같다. 

이 표를 보면 당시의 경쟁률이 2.5대1 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수의축산과의 정확한 학과

목을 알려진 것이 없으나 당시는 비록 대한제국이

라고 하지만 모든 정치는 통감부에서 조정했기에

수의학속성과의 교과과목도 당시 일본군부에서 사

용하던 마학(馬學)이나 말과 관련되는 학문이 대부

분이었을 것이다. 즉 일본군부에서 사용하던 마학

휘편(馬學彙編)이나 제철학 등이 수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임상학에서도 주로 말을 대상으

로다루었을것이다.

이들은 1년간의 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해인

1909년 4월 10일 본과 제2회 졸업식과 아울러 수

의속성과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수료생은 평안남

도 안주출신의 정찬선(鄭燦先)씨외 19명이었으며,

가장 고령자는 경기도 개성출신의 황낙규(黃�圭)

씨가 31세였다. 이들은 입학 시에 이미 의무복무기

간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기에 정부에서 배치한

곳에서 업무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북

쪽지방인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지방에 우역

(牛疫)이 창궐하였기에 주로 방역수의사로서 활동

을 했을 것이며, 일부의 인사들은 우의강습회의 강

사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은 당시 수의계를 위해서 큰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

로 추측된다. 한 예로 장 익성씨는“北靑郡 泥望只

里 産牛契 狀況‘이라는 논문을 조선농회보에 2회

에 걸쳐 연재를 하였는데, 우의강습회 때는 북청군

도 별 지원자 합격자 도 별 지원자 합격자

경 기 도

충청북도

강 원 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22

1

1

7

6

5

1

1

5

4

충청남도

경상남도

황 해 도

평안북도

계

5

1

1

5

49

0

1

1

2

20

수의속성과의 합격자



대한수의사회지 I 2009. 1 61

식민지 시대의
수의교육기관들

의 강사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 외도 여러 분들

의이름이자주거명되기도한다.

당시 수원의 고등농림학교는 한국정부나 일본정

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는 곳이었다. 앞으로 한국

농업 발전의 요람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수의속성과 학생들

이 수학하던 그 해에 순종황제께서 이 학교를 방문

해서 교수와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으며, 4월 10

일 졸업식에는 통감부의 부 통감이 졸업식에 참석

하여치사를하였다. 

그 이후 1914년에는 당시의 총독이던 테라우찌

(寺內)총독이 내무부장관과 경기도지사, 경무총감

등을 대동하고 권업모범장과 수원농림학교를 방문

하여관계관을격려하기도하였다. 

수의속성과가 설치된 배경에는 한반도에 만연하

는 각종 수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 수의

사 하라시마(原島)씨가 함경도를 여행한 후‘朝鮮

の畜産と獸疫’이라는논문을한국농회보에연재했

는데 그중 네 번째 건의사항에‘한국 수의 양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라고 했다. 또한 당면한 문제 해

결을 위하여 1년제 수의속성과의 설치가 필요하다

고 했는데 그의 주장에 의해 수의속성과가 설치된

듯하다.

1909년에 수의속성과 20명을 배출한 후인 다음

해 농림학교 규칙을 개정하게 되는데 제5조의 속

성과는‘농업 임업 또는 수의에 관한’것을 속성과

는‘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수

의’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본과의 교과과목 중‘수

의학대의’라는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있었다. 그러

다가 1913년 12월에 농림학교 규칙을 개정하면서

종래에 있던 수의학대의를 삭제하고 대신 축산학

을3시간배정하게된다.

출신지 성 명 연 령 출신지 성 명 연 령

평남 안주

경 성

함남 함흥

함남 함흥

평남 맹산

경기 개성

함남 북청

황해 서흥

함남 정평

평남 강서

鄭 燦先

池 銖鏞

宋 馹鏞

金 達鉉

金 炳一

黃 �圭

張 翼聲

全 奉學

車 萬軫

� 元鎬

18

23

24

26

27

31

21

25

27

23

평남 중화

평북 운산

경남 곤양

함남 북청

함북 길주

함남 북청

평남 삼화

함북 철산

강원 이천

평북 강계

� 昌夏

鄭 敬雲

� 英浩

金 洪燮

玄 義相

金 泰圭

邊 泰奎

朴 敬善

� 鳳燮

� 洪基

20

20

20

27

28

25

28

27

26

26

수의학속성과 졸업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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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3월에는 농림학교에는 전문과를 두는데

학과목에는 축산과 가축사양학 세균 들이 삽입되

었으나수의학은빠져있었다.

이 이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1931년 이리농

림학교와 의주농림학교에서 각각 수의축산과와 축

산과 학생을 모집할 때까지 한반도에서는 우의강

습회나 축산강습회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정규

학교에서의수의학강의는없었다.

이 공백기에는 주로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수의

사들이거나 군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반

도의 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제한

적이어서 한반도에서의 가축방역업무로 보아 수의

전문학교(獸醫專門學校)의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

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의사 양성기관의 필요성

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너무나 적은 수의사 수자

때문에 가축의 피해가 막중하다는 보고서가 조선

농회보등에자주거론되기도하였다. 

당시 한반도의 축산의 규모는 상당히 발전되었

다. 소가 약 1백6십만두, 말이 7만두, 돼지가 1백2

십만두, 닭이 6백2십만수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액

은 생우 420만원, 우피 340만원, 기타 지육 우지

우골 등을 합산하면 1천만 원에 달하는 중요 물산

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산업을 보호하

기 위하여 다수의 수의 기술자가 요구되나 당시로

서는일본수의사에의지하는것이전부였다. 

그래서 총독부에서는 한반도의 축산보호에 가장

적당한 수의기술자의 양성을 필요로 해서 수역혈

청제조소가 있는 부산에 총독부립(總督府立)의 조

선수의전문학교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다. 예산은

약 10만원 정도로 1927년부터 약 3년간에 걸쳐 건

립하고자 했으나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

지는알수없으나더진행되지를못했다.

1918년에 들어와 종래의 조선총독부 농림학교에

서 수원농림전문학교로 교명이 개정된다. 이로서

정식으로 수원이라는 지명이 교명에 사용된다.

1922년 4월의 제학교(諸學校)관제를 개정하면서

전문이라는 용어가 삭제된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

었으며 학교 규정이 개정되면서 농학과의 교과목

에 가축영양학 축산제조학과 함께 수의학대의가

정식과목으로 추가된다. 이로서 1913년에 삭제되

었던수의학대의가다시부활하였다. 

3) 수의축산학과의신설

1937년 4월 17일 조선총독부령 제 47호로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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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농림학교 규정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다. 제2

조의 농학과 및 임학과를 농학과 임학과 및 수의축

산학과로 개정한다 라고 했다. 이로서 수의축산학

과가 고등교육과정의 학과로 정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44년 6월에는 관립(官立)농업전문학교 규정이

제정되면서 농림학교는 수원과 대구의 2개교만이

농업전문학교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서 종래의

수원고등농림학교는‘고등’이라는 용어가 삭제되

고‘전문’이라는 용어가 추가되어 수원농림전문학

교(水原農林專門學校)로 개칭되었으며 대구농업전

문학교와 함께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전문농

업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지켰는데 대구농업전문학

교는농학과와농업화학과만이설치되었다. 

수의축산학과 학과목별 시간배정(1937년)

학 과 목
학 년 별(전후학기)

학 과 목
학 년 별(전후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수신

국어

영어

독일어

물리학 및 기상학

화학

토양학 및 비료학

법학통론

측량학

작물학

1

2

2

2

2

2

2

-

-

2

1

2

2

2

2

2

2

-

-

2

1

2

2

2

-

-

-

-

1

-

1

2

2

2

-

-

-

-

1

-

1

2

1

1

-

-

-

2

-

-

1

2

1

1

-

-

-

2

-

-

산과학

진단학

마학

우학

양학

돈학

가토 가금 양봉학

가축영양학

축산학원론

축산제조학

유육학

피혁제조학

가축위생학

번식학

제철학

제병학

수의경찰 및 법규

체조

(경제학)

(재정학)

계 41과목

-

-

-

-

1

1

1

-

-

-

-

-

-

-

1

-

-

3

-

-

28

-

-

-

-

1

1

1

-

-

-

-

-

-

-

1

-

-

3

-

-

28

-

1

2

2

-

-

-

-

-

-

-

-

-

1

-

1

-

3

2

-

32

-

1

2

2

-

-

-

-

-

-

-

-

-

1

-

1

-

3

2

-

32

1

1

-

-

-

-

-

1

1

2

1

1

1

-

-

-

2

2

-

1

27

1

1

-

-

-

-

-

1

1

2

1

1

1

-

-

-

2

2

-

1

27

가축해부 및 조직학

가축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병리학

병리해부학

세균학 및 면역학

기생충학

내과학

전염병학

외과학

4

2

-

-

-

-

-

-

-

-

-

4

2

-

-

-

-

-

-

-

-

-

-

-

1

2

2

-

2

1

2

-

2

-

-

1

2

2

-

2

1

2

-

2

-

-

-

-

-

2

1

-

1

2

1

-

-

-

-

-

2

1

-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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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농림전문학교로 개칭되면서 1937년에 제정

하였던 수의축산학과의 수학과목의 변화가 있었

다. 총 41개 과목이던 것이 23개 과목으로 축소되

었으며 일부과목의 명칭이 상당히 순화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들은 전쟁 말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일부과

목을 바꾸었는데 군진수의학(軍陣獸醫學)이라는

것이나 교련과 단련 과목과 같은 것이 신설되었으

며종전의축산과목들은상당수배제되었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서 전문학교과정으로서 수의

축산학과는 자리를 잡았으며, 또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당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입학비율

이 정해진 상태이므로 한국인이 입학하고 싶어도

일정비율(전학생의 20~30%)의 범위 내에서만 입

학이 가능할 때였다. 그래서 한국인 졸업생 숫자는

일본인에비해서월등히저조하다. 예를들어1937

년도 입학한 학생이 1940년에 졸업을 했는데 한국

인은 고작 4명이며, 일본인은 15명이다. 이후에도

비슷한 비율로 한국인과 일본인의 졸업생이 배출

된다.

수원농림학교 수의학과가 개설되기 이전에 실업

교에서는 이미 수의교육이 실시되었다. 일본에서

는 이미 실업교육령이라는 것이 문부성에서 반포

되었는데 한반도에서도 이 규정이 준용되었다. 이

무렵 한반도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

아지므로 수의학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1944년부터 실시된 수의축산과 교과과목 시간표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학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도의

인문

교련

단련

화학

가축해부

가축생리

가축병리

가축약물

가축내과

가축외과

가축위생

35

70

112

70

70

140

140

70

-

-

-

35

35

70

112

70

-

-

-

105

70

70

70

35

35

-

112

70

-

-

-

-

-

70

105

70

가축번식

가축

장제

군진수의

가축사육

작물

임업 및 목야

축산제조

축산경영

수의축산법규

실험실습

총계(23과목)

70

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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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도 수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을 요구하게 된

다. 그래서 최초로 실업학교에 수의축산과가 신설

된 것이 이리농업학교였으며, 축산과가 신설되어

수의학을수학했던곳이도립의주농림학교였다.

4) 농민들이수의축산학과의신설을요구

1910년대와 20년대 초에 우의강습회나 축산강

습회가 있은 후 한반도의 어느 곳에도 수의축산을

가르치는 강습소나 학교가 없었다. 가축의 사양두

수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데 가축의 질병을 치료

할 수의사가 부족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용인에 사는 농민 吳 性善이라는 분이 과감하게

도 조선농회에‘獸醫敎育の必要’라는 제목으로 짧

은 글을 올렸다. 불과 2페이지에 불과한 것이지만

당시의 농민의 고통을 그대로 전한 듯하다. 요지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

“조선은 농업국인데 주민의 8할 이상이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며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예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뿐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식물

이 소고기인데 1910년 이후 당국의 노력으로 각도

와 각 군에 축산동업조합을 설립하여 많은 발전을

꾀하고 있긴 하지만 각 조합에는 일본인 수의사 한

명과 조선인 조수 몇 명이 고작이다. 이러한 숫자

는 농가에서 사육중인 농우를 보호하기에는 부족

한 숫자이다. 기술자의 숫자가 적은데다 다른 일들

때문에 기술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기술자들이 조합비나 우시장의 매

매수수료의 징수와 같은 일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

므로 그의 본직인 병든 소를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부족하다. 동쪽의 사육자가 병든 소가 있어서 달려

갔을 때 기술자는 서쪽에 가 있어서 만날 수가 없

으며, 남쪽에 거주하는 분이 오늘 자기의 소가 우

역에 걸렸기에 달려갔는데 수의사는 어제 북쪽으

로 출장을 갔다고 한다. 수의사를 만나기 위하여

초초하게 왕래하여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때늦

어 소는 죽은 후이다. 어떤 경우 수의사 대신에 조

수를 만나 진료를 부탁한다. 물론 충분한 진료는

기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나 조수는 아

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는다. 골절이 되었다면 절박

도살을해서식용으로사용하라든지혹은우역에감

염되었기에 살처분해서 소각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내리지않기에사육가로서는아주불안하게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농민의

좁은 소견이지만 각도 당국의 도립농업학교에 수

의과를 설치하여 매년 몇 명의 조선인을 수용하여

수의학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다. 그들이 졸업 후

각 군이나 면사무소의 수의로 채용하여 가축의 치

료에 종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축우증식에

도 아주 좋은 일이며, 농업의 발전에 큰 진전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인 청년들

의 취직난을 완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당국에서

는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여 각 군 축산동업조합의

수입의 일부를 지방비로 편입하여 농업학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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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충당한다면 국비를 들이지 않고서도 수의교

육을시킬수가있을것이다.

지금 경기도 각 군 축산동업조합의 예산은 35만

4천여원으로서 각 군 평균 2만3천원인데 이 예산

의 1할만 거둔다면 3만5천원이라는 거금이 된다.

이 금액을 수의사 양성비에 사용한다면 아주 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병든 소의 치료

를 하지 못하는 농민과 농촌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

를빨리완화할수있었으면한다.“

이 시기는 1930년인데 조선농회로서는 이러한

농민들의 고충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조선농회보

는 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총독부의 사전검열을 받

아 기사화할 때인데도 이와 같은 기사를 게재했다

는 것은 총독부로서도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었을 것

이다. 그렇지만 조선총독부로서는 어려가지 어려

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우선 교수요원의

확보나 시설이나 기구들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

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비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다음해인 1931년에 도립실

업학교인 이리농업학교와 도립인 의주농업학교에

수의축산과의 신설을 승인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추리할수도있을것이다.

5) 이리농림학교수의축산학과

이리농업학교(�里農業學校)가 설립된 것은

1922년으로 소급해서 올라간다. 1922년 3월 31일

부로 칙령 제151호로서 조선총독부‘제학교(諸學

校)관제’라는 것이 공포된다. 제1조에서는“조선총

독부전문학교는 좌와 같다“라고 해서 수원농림학

교가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고

등공업학교 경성고등상업학교와 함께 정식으로 전

문학교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아직 수의학과와는

거리가먼상태였다.

그리고 제2조에는 조선총독부의 사범학교, 중학

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는

다음과 같다. 라고 했으며 23번째에 이리농업학교

가 명시되어 있다. 그 후 1925년 4월 1일에는 조선

총독부 고시 70호로 이리농업학교는 도립학교라

고밝혔다. 

이리농업학교에서 수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실업학교(實業學校) 규정에 의해서다.  1911

년에 제정된 실업학교규칙의 6조에는 잠업 산림

축산 또는 수산 등의 학교는 농업학교로 간주한다

라고 했는데 수의(獸醫)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이 1922년 2월에 발표된 실업학교 규정의 제2조

에 수의학교(獸醫學校)는 농업학교로 간주한다고

했다.

제학교관제의 별표의 교직원수에 있어서 이리농

업학교는 교장 1명과 교유(敎諭;교수의 다음직책)

4명, 서기 1명으로 정해져 있다. 법규에 의해 이 학

교는 정식으로 실업학교로 등록되었기에 수의학과

(獸醫學科)를 둘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고할수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2년에 이리농업학교에 수

의축산과를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으나 전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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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주민들과 전라북도 평의회에서 수의축산학과

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당초 계획

보다 1년 앞당겨 1931년 3월 20일에 수의축산과의

신설을승인하였다고한다. 

그러면 당시 많은 실업학교나 도립학교에서 수

의축산과의 신설을 요구했을 것인데 이리와 의주

만이 수의축산학과의 설치 승인이 났을까. 의주는

그야말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중국의 각

종 가축전염병이 그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곳

이다. 이곳에 수의축산과를 신설해서 서구의 수의

학교육을 배운 기술자를 많이 배출하면 일본의 우

역의 방패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

을것이라추측할수있다.

그러나 이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호남평야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학과의 요구조건이지

수의축산과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임학과도 설치

가 되었는데 이리의 경우는 광활한 평야지대이기

에 임업과도 거리가 먼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 당

시로서는 갑종 실업학교가 설치되었으며 거리가

먼 임학과나 수의축산과가 설치되었을까. 당시 전

라북도 관리들의 힘과 아울러 도민들의 열의가 컸

던것같다. 

실제로 이리농림학교의 설립에 도민의 열과 성

의 결과였다. 학교설립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서 도민들이 성금을 마련해서 쉽게 실업학교가 유

치되었다. 수의축산과를 신설할 때도 도민들의 관

심이 집중되었다. 수의축산과의 신설은 1928년부

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당시 전라북도 내무부장으

로 부임한 松下芳三郞씨는 중앙의 조선총독부와

관계가 좋았던 것 같다. 그들은 총독부의 직접관계

자인 富永文一 지방과장과 만나 이리농업학교에

수의축산과의 신설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거쳐 결

국에는 이리농업학교에 수의축산과의 신설을 결정

되었다. 

당시 전라북도에서 이리농업학교에 수의축산과

의설립의필요성을제출한취지서는다음과같다.

“현하 조선에 있어 일반인의 가축에 대한 지식은

극히 유치하여 사육관리에 재래의 관습을 고수하

고 의약치료의 지식은 전혀 없다하여도 과언이 아

니다. 따라서 일반영업자의 지식계발은 현하 당면

한 급선무이다. 그런데 이의 지도와 장려에 종사해

야 할 인물을 양성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당국은

그 지도자를 일본에서 구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강

습 등으로 근근이 보충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일본

에서 온 자는 언어와 민정에 불통하고 후자는 소양

불충분으로 양자 다 같이 전 능력을 발휘할 수 없

어 그 성적이 불충분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

러므로 이 양성기관을 조선에 설치하여 완벽을 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축산 개량증진 및 농업개발

을위하여극히적정한계획으로믿는바이다.”

그리고 이리농업학교에 설치해야 할 이유는 다

음과같다. 

“본교가 창립당시 조선 내 농업교육의 상태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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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전 조선을 대상으로 총독부 직할하에 창설되

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그후 시대의

진운에 따라 그 동안 여러 사정이 있어 변화되었

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가지

고 있다. 즉 경비조달(국고보조), 학생모집(전국 내

각지에서 입학고사 시행), 학생의 지역 분포(전국

각지에 분포, 전북은 10%에 불과함) 등으로 볼 때

전국적 입장에 서 있다. 그러므로 각도에 있어 비

교적 실시하기 어려운 수의축산과를 먼저 본교에

설치하는 것은 극히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라믿는다.”

1931년 4월 2일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생도모집

이라는 광고가 등장한다. 수의축산과 학생 30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자격은 만 14세 이상의 고등

소학교 졸업 정도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했다. 시

험일자는 4월 15일이며, 시험과목은 국어(강독과

작문: 일본어), 산술, 이과 등의 필답고사와 구두시

험과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선

발된 학생이 1931년 4월 20일 드디어 한반도에서

정식으로 수의축산학과라는 이름의 학과의 학생이

되었다.

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수의축산과 특별교실이

1932년 3월에 준공되고, 8월에는 돈사와 퇴비사

가, 그리고 1933년 8월에는 가축진료소와 제철공

장(장제소)이준공되었다. 

이들의 1~2학년 때는 일반학교의 생도와 같은

교양과정을 수업 받으나 3학년 때부터 수의축산과

는 시험을 쳐 합격한 자들만이 수의축산과 과목을

교수 받는다. 비록 5년제 농업학교라 할지라도 수

의축산과의수업연한은3년이라는것이다.

이들은 3학년부터 수의학을 공부하였기에 1934

년 3월에 27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아마 중도에

서 3명이 탈락한 듯하다. 당시 수의축산과의 인기

가 대단했던 것 같다. 한반도에 와 있던 일본인으

로서 매력이 있었던 학과인 듯 한데 이는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의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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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농업학교 수의축산과 학과목과 시간배정

이리농림학교 수의축산학과 졸업자(1935-1950)

년 도 한국인 일본인 총졸업자 년 도 한국인 일본인 총졸업자 비 고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1. 12

11

14

11

11

10

11

17

15

24

16

11

22

16

15

15

16

15

19

27

25

33

27

25

26

33

30

43

1942. 12

1943. 12

1944. 12

1945. 3

1946. 6

1948. 6

1949. 6

1950. 4

계

24

28

22

34

30

15 

25 

31

333

17

29

23

17

(20)

-

-

-

231 

41

57

45

51

30

15

25

31

564

* (  )내의 숫자

는 1945년 해

방당시 수의축

산학과 4학년

에 재학했던

학생숫자이다.

과 목 3학년 4학년 5학년 과목 3학년 4학년 5학년

수 신

공 민

일 어

수 학

물리화학

역사지리

조 선 어

영 어

체 조

작 물

축 산

해부조직

가축생리

1

-

3

3

4

1

1

2

4

2

2

3

2

1

2

3

2

1

-

1

2

3

-

3

-

-

1

2

3

1

1

-

1

2

3

-

2

-

-

병리병해

유육위생

세 균

약 리

내 과

기 생 충

전 염 병

축 과

외 과

제 학

수의경찰

실험실습

-

-

-

-

-

-

-

-

-

1

-

부정기

2

-

1

2

2

1

-

-

3

1

-

부정기

-

1

-

-

2

-

3

2

2

1

2

부정기

총계 29 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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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다는것이다.  

표에서 보면 1941년부터 12월 졸업자가 등장하

는데 이는 일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든 학교

의 수업연한을 3개월에서 6개월간 단축한 결과이

다. 또한 1950년도에서 4월까지의 졸업생을 함께

계산한 것은 이들도 1944년 4월에 일본 식민지 시

대에수의축산학과를입학한사람들이다. 

1945년해방후일본인교수들이물러나고난이

후의 수업상황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으나 아주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교수들이 없어서 학생들만이 모여 우왕좌왕하였으

며, 학교당국에서는 교수초빙에 혈안이 되었으며,

학생들이 선배나 유자격자를 찾아가 강의를 부탁

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당시 수의축산과 교수로서

는 가축위생연구소의 소장이신 이 남신박사나 동

연구소의 세균과장으로 재직한 문 재봉박사의 이

름들이기록되어있다. 

비록 해방 후 졸업한 수의사들도 일본식 수의학

교육을 받은 인사들이기에 이리농림학교는 최초로

한국인 수의사 333명을 양성했던 곳으로 우리 역

사에 기리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현재는 전북대학

교 익산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이 학교에

문화재로 등록된 건물이 한 채 있다. 1931년에 수

의축산학과학생을 선발하고 수의축산학을 공부시

키기 위해서 특별히 건축한 건물로서 1932년 3월

에 준공을 한 것이다. 약 100평의 붉은 벽돌로 건

축한 것인데 원래의 건물에는 지붕 끝에 몇 개의

굴뚝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에 건물이 낡아져 물이

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굴뚝은 없어졌으

며, 내부공간은 원래의 것과는 다르게 칸을 막아

사용되고있다. 

6)  의주공립농업학교에서의수의학교육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수의학이 절대적으로 필요

한 시기였던 것 같다. 실업학교 규정의 의한 학교

가 아닌 각도가 설립한 공립학교에서도 수의학을

강의하였으며, 축산학과에서도 수의학 강의가 축

산학과목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을 볼

수있다. 

길주(吉州)공립농업실천학교는 1931년 도립으로

설립된 학교인데 이 학교의 3학년 교과과정에 수

의학대의라는 과목이 2시간씩이나 배정되어 있다.

나남(�南)공립중학교도 함경남도 도립학교로서 3

학년 때 축산각론, 4학년 때 축산각론과 축산범론,

그리고 5학년 때는 수의학대의와 축산제조학을 공

부하고있다.

평안북도의 의주(義州)공립농업학교도 도립으로

서 이 학교는 농업과와 축산과를 두었는데 축산과

는 사실상 수의축산과였는데 교과 과목표에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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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의학과목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학과의 교

과과목을 보면 축산과 과목보다도 수의학 과목에

치중한 점이 있다. 3학년 때 축산 2시간, 생리 및

해부 조직과 제철이 7시간이며, 4학년 때는 병리

약물 조제 외과 내과 등이 10시간이며, 5학년 때는

병리, 약물, 조제, 내과, 외과, 산과, 수의경찰 등의

과목이 총 15시간이었다. 그러나 축산이라는 과목

은 단지 3학년과 4학년 때 각 2시간이 고작이었다.

이를 볼 때 학과명이 축산과이지 수의학을 교수했

다는것을알수있다. 

그 후 해방 전 까지 경성, 대구, 청주, 춘천, 제

주, 함흥, 사리원, 의주 등의 전국 9개의 농림 농업

학교에도 수의축산과가 증설되었는데 특히 의주공

립농업학교가 역사를 이어와 축산과에서 수의축산

과로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리농림학교나 의주농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본에 건너가서 면허증을 받지 않은 이

상 무면허로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에서는

1937년도 조선수의사규칙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

까지는 수의사면허시험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

이다. 

조선총독부에서는 1937년에 수원고등농림학교

에 수의축산과를 정식으로 설치함으로서 수의사

시험이라는 것과 면허증 제도를 고려했을 것이다.

그 결과 이미 수년전에 배출한 수의학과 출신자들

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의사면허제도와 수의업 면

허제도라는 것도 만들었을 것이고 더불어 다소 실

력이 약한 사람들이나 전통 우의들을 위해서 가축

의생제도라는것도만들었을것이다. 

그 결과 이리농업학교 수의축산과 졸업생들은

1937년 조선수의사규칙이 발효된 이후에 정식으

로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일부

에서 졸업과 동시에 면허증을 발부받았다고 하는

것은사실과다르다. 

수의축산학과에서사용한교과서

194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수의축산과가 상당히

늘었다. 사리원 춘천 경성 함흥 이리 제주 청주 등

지에 실업학교에서 수의축산과가 신설되었으며 사

용한 교과서는 오늘 날은 찾아보기 힘든 일본의 것

들이었다. 

물론 필자도 1963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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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명 저 자 발 행 소

簡明 家畜解剖學

敎科用 家畜解剖學 上中下

家畜解剖組織學 上中下

家畜解剖圖 馬의 部 1. 2 

比較組織學

家畜生理學

家畜生理學 上下

簡明 獸醫生理學

家畜病理解剖學 上下

家畜寄生蟲病學

家畜傳染病學

家畜藥理學 上中下

獸醫藥物必

簡明小藥理學

家畜處方集

獸醫調劑學

獸醫內科學 講本 上中下

家畜內科學

獸醫外科總論

獸醫外科各論

獸醫外科手術提要

獸醫外科手術學

實驗家畜外科手術學

家畜産科學

獸醫産科學

家畜細菌學 及 免疫學

最新畜産敎科書

畜産汎論 及 各論

實業學校用 農業敎科書

畜産學敎科書 汎論 及 各論

蹄病學

裝蹄學

蹄鐵術敎程

家畜眼科學

朝鮮畜産關係 法規

中田 醇

大澤竹次郞 成松靜雄

大澤竹次郞

田中宏 大澤竹次郞

大澤 川田

松本一太

深尾敬一 長谷正德

白井紅白

姜本修

板垣四郞

中村哲哉

武藤喜一郞

雙島幸人

雙島幸人

雙島幸人

武藤 內田

武藤喜一郞 城井尙義

勝島 新美

松葉重雄

松葉重雄

磯山謙太郞

松葉重雄

小西要

佐藤繁雄

牧野

近藤正一

草刈虎雄

衣川義雄

朝鮮總督府

�正義

松葉重雄

村田庚午郞 津水新之阪

陸軍

伊藤�作 森 友

朝鮮農會

文永堂

中央獸醫會

長�社

中央獸醫會

中央獸醫會

長�社

克誠堂

文永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文永堂

日本獸醫會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西ケ原刊行會

西ケ原刊行會

明文堂

克誠堂

克誠堂

克誠堂

수의축산학과에서 사용한 교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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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책을 교과서 혹은 부교재로 사용하였다. 우리

들 시대에는 수의축산학에 관한 우리의 책이 없었

기에 교수들도 주로 일본의 것을 번역하여 프린트

를해서수업하던시절이었다.

표에서 보는 도서들이 당시 사용되던 교과서이

다. 지금은 거의가 박물관에 가야할 책들인데 오늘

날 50대 이상의 수의사들은 한번쯤 들었거나 읽어

보았을 책들이다. 그중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실업학교용 농업교과서와

조선 축산관련 법규집인데 전자는 청주 함흥 사리

원 춘천등지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별로 인

기가 없었던 것 같다. 이드 교과서 중 松葉重雄씨

가 쓴 獸醫外科總論과 各論은 7개수의학과(청주

이리 춘천 함흥 사리원 경성 제주)에서 사용하여

가장인기있는책으로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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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관제

�조선총독부 관보 3470호 대정 13년 3월 11일 충청남도

축산강습소 규정

�조선총독부 관보 대정 14년 4월 1일 호외 이리농업학교는

전라북도 도립학교

�조선총독부 관보 1270호 소화 6년 4월 1일 이리농업학교

수의축산과 학생모집

�조선총독부 관보 1275호 소화 6년 4월 9일 의주공립농업

학교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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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관보 1281호 소화 6년 4월 16일 길주농업실

천학교 학칙

�조선총독부 관보 1570호 소화 7년 4월 4일

�조선총독부 관보 3072호 소화 12년 4월 17일 수원고등농

림학교규정개정 수의축산과 신설

�조선총독부 관보 3986호 소화 15년 5월 8일 수원고등농

림학교규정개정 각과 학과목

�조선총독부 관보 4867호 소화 18년 4월 26일 수원고등농

림학교규정개정 수의축산과목개정

�조선총독부 관보 5220호 소화 19년 6월 30일 관립농업

전문학교규정(수원농림전문학교)

�조선 농업발달사 정책편 p265, 608~629 가축사양실태

조선총독부

�조선 대정 11년 3월호 수원농림전문학교 전경사진 조선

총독부

�조선 대정 11년 10월호 p559 강원도 축우의 위생 조선총

독부

�중앙수의회잡지 40권(소화 2년) 8호 p840 총독부립 조선

수의전문학교 설립계획

�중앙수의회잡지 46권(소화 8년) 1호 p77 조선축산조합과

농회와의 합병

�한국중앙농회보 3권(명치 42년도) 제4호 p61 농림학교졸

업식 성황

�조선농회보 9권 (대정 3년도) 제9호 p57 총독의 수원방문

�조선농회보 11권(대정 5년도) 제1호 p98 농업기술관회의

(수의강습회)

�조선농회보 12권(대정 6년도) 제12권 p58 농 잠업 및 축

산강습 전습상황

�조선농회보 19권(대정 13년도) 제 8호 p43 충청남도(축산

강습소) 권농일 상황

�조선농회보 제5권(소화6년도) 제5호 p101 이리농업학교

수의축산과 승인

�조선수의축산학회보 소화8년 제1권 p188 수의축산강습회

개최

�조선수의축산학회보 소화16년 3월 ｐ0 1941년 조선농회

축산사업계획

�조선수의축산학회보 소화 16년 3월 p24 축산수련소 제1

회 수료상황

�조선수의축산학회보 9권 10호 1941년 10월호 p30 실업

학교 수의축산과 사용교과서

�이리농림 익산대학 80년사(1922~2002), 이리농림 익산

대학 총동문회 익산 2002년

�이리농림동창회원 명부 이리농림동창회 익산 1982년

�한국수의50년사 p337~340 대한수의사회 성남 1998년

�荒井初太郞 朝鮮畜産協會槪況 조선 181호(소화 5년)

p67~72 조선총독부

�原島善之助 韓國 の畜産 と 獸疫 한국농회보(1907) 9월

p8~10, 10월 p5~7, 11월 p5~8

�장 익선 北靑郡泥望只里産牛契狀況 조선농회보 20권(대정

14년) 제2호 p24~27, 조선농회

�名倉 勝 朝鮮家禽共進會と副業養鷄 조선농회보 20권(대정

14년) 제4호 p18~21 조선농회

�오 성선 獸醫敎育の 必要 조선농회보 4권(소화5년) 제3호

p70~71 조선농회

�이 방환 수의축산반세기 p216~223 이방환박사 정년기념

사업위원회 서울 1990년

�신 광순 우리나라 수의학 교육의 태동(1908~1946) p9

서울대수의과대학 60년


